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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르 10,21)

Fr.볶음밥



바늘 귀 

통과하기!삶의 참 행복은 나눔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말씀듣기
마르 10,17-27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

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

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

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

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

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

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

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

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

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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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다

고 해. 하지만 긴급 상황을 대비해 아주 작은 문

을 만들어 놓았지. 이 문을 바늘귀 “the eye of a 

needle”라고 했어. 이 문은 한 사람이 겨우 통과

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낙타가 문을 통과하려면 

물건들을 내려놓아야 했어. 짐 때문에 낙타가 들

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해.

낙타가 바늘 귀

1. 여러분에게 50만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우선순위를 적고, 나눠봅시다.

3. 내가 지금 나눌 수 있고, 나눠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가진 것을 나눌 때의 기분과, 또 나눔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계명

고등부

말씀나누기

말씀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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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고백

중등부

말씀나누기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다.

할아버지를 지켜보던 4살 손녀는 “할아버지,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부자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슬픈 얼굴로…

“얘야,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이제 떠날 거란다. 나는 귀여운 너를 다시 볼 수 없어 두렵구나.

할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쁜 네가 기도 좀 해주렴.

훗날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녀는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천국에 가면 할아버지 친구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눈물이 났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위에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얘야… 할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어리석었구나!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저 세상에서 이 할아버지를 기다려 주고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울 것 같아…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걸 가졌지만, 저세상에서는 가난한 빈털터리로구나.”

그리고 그 부자는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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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귀 
통과하기!

말씀나누기 예화를 보고 나누어 봅시다.

1.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손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화의 할아버지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다섯 가지를 정해 나누어 봅시다.

3. 여러분은 돈을 제외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기도지향  :

나눔을 실천하는 나와 너에게 ‘멋지다.’ 라고 말해 주어요.실       천  :
말씀살기



말씀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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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하나만 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내가 ‘바늘 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바늘 귀 통과하기

Fr.사고처리


